
유럽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시급"
노동시간 일본·미국 비해 크게 적어 … 인건비·환경비용도 난제

최근 비엔나에서 개최된 E P C A회의에서 유럽 화학기업들은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학기업은 물론 정부 관계자 등이 강경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유럽 화학산업이 계속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고용인원 감축으로 실업자가 늘어

나고 산업보호위주의 정책으로 유럽이라는 거대 경제블럭만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제블럭 형성으로 가동률은 더욱 낮아지고 수익은 악화되면서 기술혁신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유럽의 실업률은 2 0 0 0만명의 실업자가 있으며 7 0 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유럽의 주요산업인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유리, 비료, 전자, 텔레컴뮤니케이션이가장 어려운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세계 시장내에서 감소되고 있는 유럽의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회복하는냐는 물

론 무역적자 및 실업률을 어떻게 감쇠시키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해결방안의 하나로 기술 및 시장 개발은 물론 글로벌화 전략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등 공격적인 개

혁전략을 전개해야 하며 화학산업의 위치를 특수화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유럽의 국가는 물론 연구소들도 이러한 전략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 비용의 상승, 운송구조와 논리성 부족, 세

금, 무역구조, 계열화 무제, 인건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처리 비용

의 확대 등이 가장 큰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의 제조기업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 5 ~ 5 0 %이며 미국에서의 에너지 비용은 산업

용 가스사용률 및 전기사용률이 높아 2 0 ~ 6 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유럽 화학산업에서의 에

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운송구조로 미국이 대부분 화학제품

을 US Gulff Coast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고 있는 것에 반해 유럽은 5 6 0 0만톤 이상의 제품은

철도가 아닌 육로로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에서의 운송수단은 로칼거래의 경우 육송이 9 7 %를 차지하고 있으며 5 0 K m이상 거리의 운송에

는 6 6 %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세금제도도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금이 석유화학을 비롯한 경

제산업 분야의 가동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금제도가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유럽의 변수는 프랑스, 이태리를 비롯한 일부 기업의 국유화에 따른 보호제도 발달에 따른

에너지비용 비교 (단위 : %)

구 분 에너지비용 원재료율 기타비용

Vinyl Acetate

Propolyene Oxide

P V C

P o l y s t y r e n e

Chlorine, Caustic

2 0 6 5 1 5

4 5 2 5 3 0

3 8 2 2 4 0

1 5 6 5 2 0

5 2 1 2 3 6

주) ①가스는9 3년 1 / 4분기세금포함530m  kWh/년

②전기요금은9 3년 1 / 4분기세금포함10MW, 7000hr/년

산업용 가스 및 전기요금 가격 비교

1 . 3 8 1 0 0 7 . 7 1 0 0

2 . 1 5 1 5 6 1 2 . 6 1 6 3

1 . 7 0 1 2 3 8 . 2 1 0 6

2 . 0 3 1 4 7 8 . 8 1 1 4

2 . 0 0 1 4 5 1 0 . 2 1 3 2

2 . 1 6 1 5 6 9 . 4 1 2 2

미 국

독 일

네 덜 란 드

영 국

프 랑 스

이 태 리

가 스 전 기
P f g / K W h /년 지 수 P f g / K W h /년 지 수

국 가

주) 환율 1US달러 = 1.60DM/107.25 Yen

노동비용 비교

1 0 0 1 3 9 1 2 7

2 8 1 6 3 7

2 . 5 5 3 . 7

D o w 의 노 동 지 수

( 9 3년 6월기준,달러/노동시간)

화 학 산 업 생 산 성 ( % )

( 1 9 8 5 ~ 1 9 9 2 )

화 학 산 업 고 용 률 ( % )

( 1 9 8 5 ~ 1 9 9 2 )

구 분 미 국 독 일 일 본



피해로 이들 국가의 주요 화학기업들은 사유화 작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또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에 따른 시장 개방 가능성 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인건비의 상승도 어려움으로 작용, Dow의 경우 일본의 노동자는 연간 2 0 3 5시간을 일하는 것에 반해

미국은 1 9 7 5시간, 독일은 1 5 6 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유럽의 시간당 인건비가

일본에 비해 23%, 미국에 비해 21%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시간당 인건비는 연평균 54%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 상승률은 독일의 증가율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간 기준 유럽의 노동시간은 총 3 7 . 5시간으로 유럽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간 노동시간을 최대 4 9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유럽은 환경부문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이 환

경비용으로 2 8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에 반해 미국은 1 4억달러, 일본이 1 1억달러가 소요되어 유

럽이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에서는 폐기물 및 환경오염 방지 관련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장

기적 관점에서 환경부문 투자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업정책이 향후에는 유리하

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부문의 투자를 통해 높은 회수율을 올리는 것에 관심이 주목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3 / 1 1 / 1 >


